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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은�올해�추석�농식품�구매패턴�변화를�파악하기�위해서�9월�9일부터�10일까지�전국의�소비자패널�총

940명을�대상으로�온라인�설문을�통해�코로나19·장마�및�태풍·청탁금지법을�중심으로�진행하였습니다.�올해는

코로나19의�영향으로�함께�사는�가족을�중심으로�가급적�적은�인원이�모일�것으로�예상되고,�차례를�지낸다고

응답한�소비자도�44.5%로�전년보다�10%P�감소하였습니다.

선물용�: 과일�비중�줄고,�대형마트�구매�줄고�온라인�증가

올해는�전년�대비�선물구매가�감소하고�특히�선물용�과일의�판매가�부진할�것으로�예상됩니다.�특히

선물을�아예�하지�않겠다고�응답한�비율이�전년보다�높았습니다.

선물계획�:�현금․상품권(32.9%)�>�과일(21.2)�>�육류(11.2)�순※

선물용



받고�싶은�선물�:�현금․상품권(36.9%)�>�육류(19.6)�>�과일(14.4)�>�건강기능식품(7.4)�순※

한편�비대면�구매가�일반화되는�가운데�선물용�구매처로서�온라인매장의�약진이

두드러질�것으로�예상됩니다.

구입처�:�대형마트(37.6%)�>�온라인(25.2)�>�전통시장(9.9)�>�전문점(9.9)�순※

음식용�: 가족�모임�규모�작아지고,�떡을�제외한�명절�음식�직접�조리

명절�음식용�농산물은�준비�방법이나�구매처의�큰�변화는�없으나,�모이는�인원�감소로�농산물

지출금액이�감소할�것으로�예상됩니다.

참석비율(전년→올해)�:�본인(92→94),�배우자(77→78),�자녀(74→75),�부모님(62→52),�형제(70→52),�친척

(30→14)

※

전․육류․나물․국과�탕 떡류 김치류

한편�떡은�구매한다는�소비자가�많았던�반면,�육류·나물류·국탕류·김치류는�직접�조리한다는�소비자가

많았습니다.�다만�전반적으로�직접�조리보다�반조리�또는�완전�조리식품을�구매한다는�소비자가

늘어나고�있는�경향이었습니다.

구입처는�명절�음식용은�온라인�구매�비중이�매우�낮은�경향으로�과일은�대형마트(35.1%),�육류는

전문점(34.9%),�채소는�전통시장(40.7%)서�구매�경향이었습니다.

음식용



차례용�: 45%만�차례를�지내고,�과일�차례상에�올릴�만큼만�구매

올해는�장마와�태풍�등으로�인한�과일�가격�비싸져�소비자의�상당�부분이�과일�구매를�줄이고,�차례에

필요한�최소한의�과일만�구매한다는�소비자도�67%에�이르는�것으로�조사되었습니다.

특히�가족이�먹을�것까지�과일을�넉넉하게�구매하겠다고�응답한�소비자는

14%로�전년(26.2%)보다�크게�감소한�것으로�조사되었습니다.

구입의향(작년→올해)�:�최소수량(51.4%→66.9),�넉넉하게(26.2→14),�선물�받은

것으로만(20.5→17.1)

※

차례�장소�:�부모님댁(43%)�>�본인집(37)�>�형제집(17)�>�친척집(4)�순※

청탁금지법�: 완화된�청탁금지법�인지도�낮아�소비촉진�효과�제한적

완화된�청탁금지법에�대해서는�소비자의�절반만이�알고�있어,�소비�촉진�효과가�제한적이라는�것이

확인되었습니다.

완화된�청탁금지법�내용�인지하고�있다고�응답한�소비자는�53.7%※

다만�완화된�청탁금지법은�알고�있는�소비자의�14%는�규제�완화를�계기로�농식품으로�선물을�변경할

것이라고�응답하였습니다.�참고로�청탁금지법을�계기로�변경하려는�선물�품목은�과일이�26.4%로�가장

많았고,�한우(25.5),�건강기능식품(11.8),�건어물(10),�인삼(4.5)�등이�그�뒤를�이었습니다.

물가�상승�: 가격상승으로�농식품�구입액�줄이고�최소한의�차례용품만�구매

장마·태풍�영향으로�농산물�가격이�상승하여�작년보다�선물·차례·음식용�농식품�지출금액은�줄인다는

응답은�55.7%였으며,�늘릴�예정이라는�응답은�5.6%에�불과하였습니다.

차례용

청탁금지법

물가�상승



장마·태풍으로�인한�농산물�가격�상승이�작년보다�농식품�구매액�줄이는데�영향을�미쳤다고�응답한�소비자가�79.7%※

가격�민감�품목인�차례용품�구매에�대한�가격�영향�상대적으로�적었습니다.

가격이�비싸도�구입을�중단하지�못한다는�품목은�계란(13.6%)�>�사과(12.1)�>�배(7.7)�>�나물류(6.8)�>�떡(6.3)�순

주로�제수용�농식품

※

가격이�비싸면�구입을�중단한다는�품목은�파프리카(8.7%)�>�복숭아(8.1)�>�시금치(7.7)�>�쌈채소(7.3)�>�포도(5.7)

순

※


